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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때로 우리는 친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른단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의 삶에서 

기꺼이 천사가 되고자 자원하는 

이들을 항상 찾고 계십니다.”

칠십인 회장단의 카를로스 에이 고도이 장로, 

“저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리아호나』, 2020년 11월호, 87쪽.

비욘은 천사가 되고 싶어요

카롤리나 마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비욘이 

물었어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욘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누군지 확인해 보려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문을 여셨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대신 엄마는 현관에서 반짝이는 작은 선물을 

집어드셨어요.

“어디서 난 거예요?” 비욘이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네.”하고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아마 

천사일거야!”

비욘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요!”

아빠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니. 때때로 우리는 친절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부른단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돕는 사람들 같은 거지.”

비욘은 펄쩍 뛰었어요. “저도 천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행동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께 

드리는 성탄절 선물이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구나!”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네 

선물을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 주 내내 비욘은 매일 아침 일어나 현관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선물을 발견했어요. 천사들이 가족에게 선물을 

남겨 놓았을 때, 비욘은 큰 사랑을 느꼈어요. 자신도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욘은 일을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위해 몰래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빠가 출근하신 동안에 아빠 

구두를 닦았고 엄마를 위해서는 하트를 그렸어요. 그런 다음,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비 욘은 새 집에 있는 커다란 상자들을 

둘러보았어요. 비욘네 가족은 

아르헨티나를 떠나 미국으로 막 이사를 왔어요.

그렇게 먼 곳으로 이사하는 건 무서웠어요. 

모든 게 다 낯설었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으리라는 걸 알았어요.

비욘이 짐을 푸는 가족을 돕고 있는데, 

엄마가 큰 상자를 들어 올리시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이 안에 우리 성탄절 장식이 들어 

있단다!”

비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성탄절을 좋아했고,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축하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새로운 곳에서 

사는 것이 여전히 

긴장되었지만, 곧 

성탄절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운이 났어요.

며칠 후, 비욘의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 성탄절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를 했어요. 아빠는 그때가 선물을 

주는 절기라고 설명하셨어요.

“야호! 선물!” 비욘이 말했어요.

“그래, 선물을 받는 건 재미있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주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단다.”

남동생을 위해 가장 아끼는 장난감 자동차를 포장했어요. 

여동생에게 줄 풍선껌도 샀어요.

비욘은 조심스럽게 각각의 선물에 이름을 적어서 

성탄절 트리 아래에 놓아 두었어요. 가족들의 행복한 

얼굴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성탄절이 되자, 비욘은 가족들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너무나 기뻐서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었어요.

아빠는 반짝이는 신발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와, 고맙다 비욘! 참 멋져 보이는구나.”

비욘의 남동생과 여동생은 선물을 열고는 벌떡 일어나 

비욘을 껴안아 주면서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비욘이 그려 준 그림의 포장을 풀며 활짝 

웃으셨어요. “넌 이번 성탄절을 특별하게 만들어 줬어, 

비욘. 우리의 작은 천사가 되어 줘서 고맙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비욘은 가슴 가득 행복을 

느꼈어요. 비욘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완벽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




